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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검찰이 박근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청구는 당연한 일이며 오히려 지금도 너무 많
이 늦었다. 지난 5달간 청와대와 각 정부부처의 증거인멸 시도는 숱하게 드러났다. 박근혜는 
최순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범죄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뚜렷하다. 파면선고 이후
에도 이틀간 청와대를 무단점거하며 어떤 자료를 반출하고 인멸했는지 알 수 없다. 4년간 생
산된 수많은 기록물을 증거로 확보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 범죄의 총본산 청와대는 지금
도 박근혜의 참모들이 지키고 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했으나 박근혜 수사 앞에서 좌고우면한 검찰의 태도는 여전히 시민들
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끝내 청와대 압수수색은 집행하지 못했고 청와대가 넘겨주는 자료만 
받아왔다. 삼성동 자택은 아예 압수수색 시도도 없었다. 박근혜가 소환조사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했지만 긴급체포도 하지 않았다. 눈치를 보며 범죄자의 증거인멸을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
을 정도다. 혹여라도 이후 ‘증거불충분’이라며 박근혜의 죄를 처벌하지 못하거나 경감시킨다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이제 영장발부는 법원의 결정에 달리게 되었다.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는 논란거리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일각에서는 ‘국격’ 운운하며 전직 대통령에게 수의를 입힐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뇌물거래와 국정농단의 대형범죄를 저지른 권력자를 유유히 놓아주는 것이야말로 
국격을 진흙탕에 던져버리고 특권신분의 존재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대통령은 시민의 대
표자일 뿐이며, 전직 대통령은 시민의 한 사람일 뿐이다. 더군다나 온 국민을 분노케 한 범죄
자에게 무슨 예우를 제공해야 한단 말인가? 

중요한 것은 세월호참사의 진실, 재벌과의 뇌물거래범죄 등 헌재의 파면사유에 충분히 담기지 
못했던 혐의와 의혹들을 철저히 조사해 밝히는 것이다. 지난 검찰 소환조사에서 박근혜는 무려 
7시간동안 자신의 조서를 검토했다고 한다. 토씨 하나까지 꼼꼼히 뜯어보며 어떻게든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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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고 책임을 면하려 했던 것이다. 3년 전 세월호가 가라앉던 그 날의 7시간을 그런 꼼꼼한 
자세로 보냈다면 참사 이후에도 비극이 계속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범죄자다. 법원은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하라! 뇌물죄를 비롯한 13개 범죄혐의를 낱낱이 밝
히고,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엄중한 처벌로 그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라.■


